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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서원 2년차 수녀들의 모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종신서원 2년 차 수녀들의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저희는 광주에 있는 형제의 집과 오병이어 밥집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의 집에 도착한 다음 날, 저희가 준비한 미니 올림픽과 물놀이 시간은 아이들의 에너지와 활기로 

가득 차 모두에게 행복을 안겨 주었습니다. 

10여 년 전 초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성장해 멋진 청년이 되어 이 시간에 함께해 주었고, 저희 수녀들

과 아이들의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형제의 집을 나선 저희는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오병이어 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봉사자분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드린 후, 식재료를 정리하고 음식을 만들며 나누었던 시간은 저희가 가

진 작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빵 다섯 개를 나누는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던 자리에서 하나, 둘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수

녀님과 봉사자 분들의 모습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사도직을 잠시 벗어나 새로운 장소에서의 체험은 저희의 내면을 새롭게 해 주었습니다. 무엇보

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수녀님들의 삶의 모습은 저희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늘 저희를 돌보시는 좋으신 하느님 사랑의 섭리로 마련된 이 시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리라 다짐해 봅니다. 


